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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01. 03.(월) 09:00 배포 일시 2022. 01. 03.(월) 09:00

담당 부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책임자 팀장 이경률 (062-601-4230)

전시콘텐츠팀
담당자 중령 임종수 (062-601-4232)

옛 전남도청(건물 6개동), 미검증 탄흔 추가 조사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 전면 통제

- 1. 3.~2. 28. 탄 의심 흔적에 대한 감마선 촬영 실시, 안전거리 확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2년 1월 3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미검증된 탄흔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구역 20미터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전남도청 본관 등 총 6개 건물에 

있는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했고, 엠(M)16 탄두 

5발과 탄두가 박혀있는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흔적 중 미검증된 525개의 흔적과 

수목에서 식별된 금속 반응 등 추가 의심되는 흔적에 대해 탄흔 여부를 판별

하고자 감마선 촬영을 실시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을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22년 하반기에 나머지 건물(도청별관, 

경찰국 민원실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탄흔으로 판정된 흔적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 전면 통제,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 진입 

출입구 순차적으로 이용 제한

  문체부는 조사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림막 내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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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를,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겠다.”라며, “당분간 이용 제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옛 전남도청 감마선 촬영에 따른 통제구역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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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옛 전남도청 감마선 촬영에 따른 통제구역 안내도

∙출입통제 : 안전 가림막(펜스) 설치된 전 부분

∙통제기간 사용 중지 : 전당E/V(7046-803호) 

 ※ 조사기간 변경되는 통제구역 : 1주 전 공지


